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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10. 20.(화)

식약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비관세장벽 해소 앞장 

 - 식품사기 예방 지침 제정 등 글로벌 식품교역 기준 논의에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28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분과 회의(10.12.~10.17., 호주 퍼스)에 참석해 

글로벌 식품교역 기준의 조화와 현대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 1962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로,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별 기준과 규격을 제정·관리함

 이번 회의에는 68개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관계자 총 240명이 참석해 식품 안전과 공정한 무역을 위한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지침의 제·개정 사항을 논의했다.

 주요 의제는 ▲식품사기 예방 및 관리 지침 제정 ▲이력추적 지침 현대화 

▲해외작업장 등록 지침 마련 ▲위생증명서 요건 표준화 ▲수입식품 통관 

거부 시 이의제기 체계 지침 제정 등이었다.

 식약처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식품사기를 예방·관리

하기 위한 「식품사기 예방 및 관리 지침」 제정 논의에 참여해 식품사기와 

관련된 용어 정의를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지침은 일부 수정의견을 거쳐 최종 총회 승인 단계로 넘어갔다.

 또한 해외작업장 등록 지침 논의에서는 등록 대상을 생산·가공 단계별 

영업자까지 확대할지, 최종 제조업자로 한정할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식약처는 

최종 제조업자를 기본 등록 대상으로 하되, 수입국이 제품의 위해도와 자국 

관리체계에 따라 등록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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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수입국의 과도한 규제나 비관세장벽을 방지하면서 국가별 관리체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증명서 표준화 논의에서는 수출국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 간 

데이터 교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전환 여건과 국가별 인프라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절차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종이 문서와 병행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K-푸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제 기준과의 

조화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 역량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식품 안전 기준 마련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CODEX를 비롯해 FA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기구와 협력해 글로벌 식품교역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CODEX 회의와 관련한 상세 자료는 CODEX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문 결과보고서는 향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코덱스 식품수출입분과 홈페이지

  https://codex.fao.org/meetings/d/ccfics-28-1 

** 식품안전나라> 코덱스 분과별 결과보고서(국문)

 

담당 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동희 (043-719-2170)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남궁종환 (043-719-2169)

협조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김현정 (043-719-2030)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재우 (043-719-2023)

https://codex.fao.org/meetings/d/ccfics-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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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회의 사진


